
｢202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 스토리부문)｣ 
종합심사평

 「202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에 응모해 주신 작

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종심의에 진출한 49개 작품 중 1개 작품이 타 공모전 수상, 2개 작품이 계약을 

사유로 심사에서 제외되었으며 12명의 심사위원이 재택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수상작 15편 선정 이후 타 공모전 당선 및 지원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3개 작품이 수상권에서 제외 되었으며 순위대로 예비 작품 3편을 

추가로 선정하여 최종 수상작 15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스토리 공모전에는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작품이 참여하였고, 희망하는 사업화 

영역도 다양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꼼꼼하게 평가

했습니다. 독창성, 완성도, 시장성, 제작가능성, 분야확장성까지 5가지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심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심의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상 

작품으로는 <폭도, 붉은산의 맹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구한말 시대라는 

차별적 시기를 택해, 흡입력있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펼치고 있어 출판이나 웹툰, 영상

으로의 IP 확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북촌>은 일제 강점기의 한옥 건축가를 소재로 주인공의 의

지와 활약이 잘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초이스>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제가 좋

았고, 애니메이션으로 사업화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윤씨남정기>는 양

반과 천민이지만 동지가 되어 도망치는 두 여인의 탈주극이 안타깝고 흥미롭게 펼

쳐졌습니다. <전기수>는 역사적 사건을 잘 증폭시켰으며 남녀 주인공 캐릭터의 의외

성과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우수상으로는 <더덕정승 한효순>, <9급 공무원 염라>, <모던탁시>, <무동>, <꽃구름 

바람으로 지었노라>, <전체공개>, <틀림없는 여자 오엽주>, <2루에서 키스하다>, 

<빌런 승냥이 사냥>, <조선춤꾼 춘석>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열 다섯 편의 작품을 「202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추후 문제 될 수 있으나, 작가의 창의력을 

제한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소재들이 지나친 자극성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정된 작품

들은 각각의 장점들이 있고, 원천 스토리로서 다양한 형식과 장르로 확장될 수 있어 

향후 사업화의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수상하신 작가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선정된 

작품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